
찬양 한 곡 

 

선재충 보고에 앞서 팀원들과 함께 “은혜”를 연습하고, 특송을 마치니 그 사이 성대가 

상했습니다. 물을 마셔도 회복이 되지 않아서 말씀을 전하고 보고하는 내내 답답한 목소

리였습니다. 코비드 후유증입니다. 김경자 권사님의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음식튜브를 제

거하였습니다. 임종예배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심정적으로는 그랬습니다. 예수 사랑하심은

… 찬양을 시작하자 말씀도 못하시는 권사님이 입을 벌려 찬양을 따라합니다. 그리고 이

내 기침 때문에 괴로워합니다. 한 번 예배에 몇 곡씩 부르던 찬송가, 그런데 이제 찬양 한 

곡도 힘듭니다.  

 

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지켜봅니다. 기쁠 때도 슬플 때

도 자신의 감정을 아끼던 분입니다. 그리고 언제나 그 자리가 있었던 분입니다. 바짝 마른 

손을 잡고 인사를 드리자 미소를 보냅니다. “날 사랑하심, 성경에 쓰였네..” 목소리는 

나오지 않지만 입모양만으로도 충분한 찬양입니다. 저도 얼굴을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마

스크를 벗었습니다. 소리 나지 않는 찬송이지만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권사님의 

예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,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요, 특권이라는 생각에 감사하고 또 감

사했습니다.  

 

손그레이스 권사님, 요양원에서 다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. 폐에 물이 차서 숨쉬기가 다

시 곤란해졌기 때문입니다. 수련회를 마치고 다음 날 방문을 하였는데, 한명 밖에 면회가 

되지 않는다고 하여 저만 먼저 병실에 올라갔습니다. 잠든 권사님을 둘째 아드님 내외가 

깨우니 정신을 차리고 알아봅니다. 그 와중에도 교회와 목사를 염려합니다. 이내 아드님 

내외와 교체한 아내와 목사님들이 올라왔습니다. 함께 기도를 시작하였는데 기도를 마치

고 나니 그 새 잠이 드셨습니다. 찬양 한 곡, 기도 한 편을 마치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

은혜입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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